
 

 

 

  

조정 수속 시의 

자녀를 위한 배려에 대하여 

● 조정은 부부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동시에, 자녀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 면회 교류, 

양육비 등 자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 조정에서는 자녀를 다툼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냉정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정에서는 자녀의 복지를 

배려하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정위원회(판사와 조정위원)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녀의 상황 

등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심리학과 같은 

행동과학 등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가정법원 조사관이 자녀와 직접 

만나 생각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12 년 4 월에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이혼할 때 면회 교류나 

양육비 등에 대해 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 766 조) 

* 2013 년 1 월에 시행된 

가사사건수속법에서는 조정을 

신청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때 자녀의 

복지(자녀의 의사 등)을 배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제 65 조 외) 

여기도 확인하십시오 

관련 리플릿 

면회 교류 안내서 
- 충실한 부모자녀 교류를 계속하기 위하여 - 

자녀와의 면회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력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비결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 웹사이트 

※ 톱 페이지의 메뉴 '動画配信'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離婚をめぐる争いから子どもを守るために' 

이혼이나 면회 교류를 둘러싼 조정 수속 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을 동영상과 음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성과 자막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가사 조정을 이용하시는 

아버지·어머니에게~ 

가정법원의 조정 수속을 이용할 때는 

자녀의 생각이나 처해 있는 상황,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를 위해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법원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할 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는 자녀에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을 어른들이 헤아려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빠의 험담도  

엄마의 험담도 

듣고 싶지 않아요! 

토요일에는 아빠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야구를 쉬고 싶지 않은데...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건 나 때문인가?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내가 엄마에게  

힘이 되어 줘야지 모두 함께 사이  

좋게 살고 싶은데... 

엄마를 만나고 싶다.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내면  

아빠가 슬퍼할까? 

학교 친구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굴 따라갈래?' 

하고 묻는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향후의 양육에 

대해 냉정하게 논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에 자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배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 자녀의 앞에서 언쟁을 하거나 다른 한쪽 부모의 험담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면 자녀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맙시다. 

자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자녀는 이혼이나 별거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 차분한 상황에서 이혼이나 별거가 자녀의 탓이 아니고, 두 사람 

모두 부모임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고, 두 사람 모두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줍시다. 

자녀의 생각을 중시합시다 

● 자녀가 어리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아버지나 어머니의 

생각과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